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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족스러운 점과 
아쉬운 점

어린아이의 눈으로 자신과 가족, 좀머 씨의 이야기를 풀어낸 점이 재
미있었고,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았음에도 좀머 씨를 통해 문제의식
을 잘 드러낸 점이 만족스러웠다. 다만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
다양한 등장인물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아쉬웠다.

한줄평 관심 있기에 무관심한 – 고독은 외롭고 소통은 괴롭고

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

  “그러다 죽겠어요!”

  “날 좀 그냥 제발 놔두시오!”

  주인공이 사소한 일로 자살을 생각하다가, 나무에 올라가 좀머 씨를 목격한 장면

감상

  입학 전에 이 책을 한 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, 읽고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왜 제목이 좀
머 씨 이야기냐는 것이다. 이 책에서의 좀머 씨의 분량은 아주 한정적이며 오히려 풍켈 선
생님이나 카롤리나(특히 이 카롤리나와의 에피소드도 너무 재미있었다)와 주인공의 이야기
보다도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그럼에도 주인공인 좀머 씨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
점은, 이 책의 문제의식이 그러하듯 주인공과의 상호작용이 없었음이라고 생각한다. ‘날 
좀 제발 그냥 내버려두’라는 좀머 씨의 말마따나 이 책은 여타의,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
웠던 문학 작품과는 다르게 오히려 소외를 호소한다.
  세간에는 좀머 씨에 관한 괴소문이 많았다. 장애가 있다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아
내에 관한 이야기 등 좀머 씨는 그 마을의 유명인사다. 그런 가십에 끼지 않는 인물은 주
인공 뿐으로, 좀머 씨의 말 ‘날 좀 그냥 내버려두시오!’라는 무관심으로의 호소에 가장 관
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. 관심을 통한 무관심, 이
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. 이런 점은 세계적인 유명작가가 되었음에도 미디어와 언론에 
노출을 꺼리는 작가의 호소가 드러난 것 같기도 하다. 쥐스킨트를 좋아할수록 그에게 관심
을 삼가달라는 일종의 암시일까.
  좀머 씨를 다룬 비중과 마찬가지로 절제된 분량이 만족스러운 한편, 귀엽고 선한 인상의 
문체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. 주인공이 성장하면
서 형, 누나와 갈등을 빚는 내용이나 어릴 때 상처를 준 카롤리나와의 이야기가 좀 더 등
장했으면 하는 욕심이 들기도 했다. 작가의 익살스러운 센스와 소소하면서 귀여운 이야기
의 흐름을 보았을 때, 추가적인 에피소드를 포함해 약 200쪽가량의 분량이 되어도 어렵지 
않게 읽을 수 있었을 듯하다.


